
 

 

보도자료 (2021.09.09)  

문의: ㈜바이오솔루션 신영준 부장 (02-6491-6100/ thanks@biosolutions.co.kr 

    

배포 직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

 

바이오솔루션, 바이오 전문 로열티 금융기업 카이페리온에 전략적 투자 

 

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바이오솔루션(086820, 대표 장송선)이 새로운 바이오벤처 투

자모델 시장에 뛰어든다. 회사는 제약, 바이오 전문 로열티 금융기업 카이페리온(대표 윤석

원, 김동욱)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. 투자금액은 45억원으로 카이페리온이  

발행하는 전환사채(CB)를 인수하는 방식이다. 

 

카이페리온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 및 제약사가 보유한 유망한 의약품의 판권 및 신약 로열티 수취권

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하는 의약품 자산은 △특허권 △전용실시권 △품목허가권 △상표권 

등이 있으며, 제네릭, 특허만료의약품, 신약개발 후보물질 등에 대해 해당 자산을 취하는 구

조이다.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신약 특허권 투자사업이 활성화되어 있

으며, 작년 나스닥에 상장한 로열티파마가 대표적이다. 

 

  이번 투자는 회사가 2018년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외부 기업에 투자하는 첫 사례로 투자와  

함께 양사의 전방위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과 신규 의약품 개발, 라이센싱 아웃, 신사업 추

진과 M&A 등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 회사는 카이페리온과의 협업으로 회사가 개발

한 제품에 대한 마케팅, 판로개척을 통해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. 또한, 카이페리온이 국내외 바이

오,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로열티 금융 사업과 다양한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

였다. 

 

카이페리온의 김동욱, 윤석원 공동대표는 “이번 바이오솔루션의 전략적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

하며, 특히 바이오솔루션의 첫 외부기업 투자라는 의미가 큰 만큼, 양사가 목적하는 성과가 단

기간 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  

 

회사관계자는 “이번 투자의 우선 목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카이페리온과의 협업을 통한 매출 증

대이며, 향후 신규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의 도입과 라이센싱 아웃, 신사업 진출, M&A 등 다양한 

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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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솔루션 CI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이페리온 CI 1부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